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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소화 급락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긴축 정책을 발표함.

☐ 아르헨티나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금 인상과 정부 부처 축소 등의 초강력 긴축 

정책을 발표했음.

 - 지난 9월 3일,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수입 적

자를 타개하기 위한 비상 긴축정책을 발표했음. 

 ㅇ 페소(Peso)화 가치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마크리 대통령은“긴축 조치가 필요한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힘.

 ㅇ 마크리 대통령은 국내 통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긴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또 다른 위기가 아니라 마지막 위기가 되어야 한다,”며 경제 위기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기

를 원한다고 강조함.

 ㅇ 마크리 대통령은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 수출품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현재 19개인 정부 부

처를 10개 이상 줄이기로 했다고 밝힘.

 ㅇ 농업 수출품에는 달러당 4페소, 가공 제품에는 달러당 3페소의 세금이 각각 부과될 예정임.

 ㅇ 마크리 대통령은 “이게 나쁜 세금이고 우리가 가려는 방향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현재 국가 

경제가 비상사태이다”라며, “세금은 경제가 안정화되면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함.

 - 니콜라스 두호브네(Nicolas Dujovne) 재무부 장관은 이번 긴축 정책으로 2020년까지 정부가 

GDP의 1%에 달하는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함.

☐ 현재 아르헨티나는 페소화의 급락으로 금융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아르헨티나의 긴축 정책 발표 전 주에는 페소화가 미국 달러화 대비 16%나 떨어지면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 50% 가량 하락했음.

 ㅇ 아르헨티나는 페소화 급락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긴축 정책을 발표했지만, 발표 후 당일에도 4% 

이상 떨어졌음. 일부 경제학자들은 당분간 페소화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함.

 ㅇ 지난 8월 30일에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5%에서 60%까지 인상하는 긴급 처방을 내

렸으나 페소 하락을 막지 못했음.

 - 한편, 인플레이션과 빈곤율이 3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마크리 대통령은 “정부는 아동복

지 등과 같은 일부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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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는 IMF에 구제금융 조기지원을 요청했으며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의 지지도 

이어져 구제금융 조기지원에 탄력을 받고 있음.

☐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 조기지원을 요청함.

 - 지난 9월 4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와 구제금융 조기지원 협상에 나섰으며 동 회담은 5일 

까지 이어졌음.

 ㅇ 니콜라스 두호브네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IMF 총재와 만나 구제금융 조기 집행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음.

 ㅇ 두호브네 재무장관은 “지난 6월 IMF 이사회와 합의한 500억 달러의 금융 지원 협상을 조기에 마무

리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9월 중순에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두호브네 재무장관은 양

측이 여전히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ㅇ 한편, 라가르드 IMF 총재는 아르헨티나의 IMF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당

국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라가르도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진전을 이뤘으며 우리는 IMF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라며, “우리의 논의는 기술적 수준에서 계속될 것이고 우리의 공동 목표는 

IMF 이사회에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한 빠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지난 9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아르헨티나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IMF와의 협상을 지지함.

 ㅇ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리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있다”며,“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르헨티나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IMF와의 협상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힘.

 - 아르헨티나는 지난 6월 IMF와 500억 달러의 대기성 차관 방식으로 지원받기로 합의했으며 

150억 달러는 즉시 지원받았고 나머지 350억 달러는 분기별로 지원받는 방식이나 급격한 

경제 위기로 조기 지원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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